
취에 못이겨 원시의 운자韻字
를가지고잇대어짓는시이다.
국헌공은 경주를 지나면서이
미 오언고시五言古詩에서도한
차례읊은데이어오언과칠언
율시로두차례더 노래하였다.
그 시가 좋으니 황호가 차운했
는데이를또상사인동명김세
렴에게 봉정하였다. 이는 김세
렴이국헌공의원운을보고찬
탄하여 황호에게 차운을 명해
서이거나아니면 원운에 동명
이 먼저 차운하니까만랑이거
기에거듭차운한바일수도있
을것이다. 이처럼국헌공이경
주 고도에 대해서 구슬픈 작시
를한것은그시조권태사공權
太師公이신라왕실의지친으로
서 국수國B를 설하기위해국
망國亡을 받아들였던 옛일을
상기해서였던게아닌가싶다.

차권칙진동루운次權B鎭東
樓韻 : 권칙의진동루시에차운
함
등림하처할수모登臨何處(害
+谷)愁眸 : 올라보면 어느곳으
로시름어린시야가열리는가
백척성루구월추百尺城樓九
月秋: 백척의높은성루에가을
이와9월인데
새외한화지절서塞外寒花知
節序 : 변방의겨울꽃도절기를
알고
준전걸구득시류樽前傑句得
時流: 술동이앞의걸출한글귀
는시의흐름을얻었네
풍연만지응무제風煙滿地應
無際: 바람연기온땅에가득하
니응당끝이없고
창해연천기유주滄海連天豈
有洲 : 푸른바다하늘에닿았으
니어디에섬이있는가
당사제공문승절B使諸公聞
勝絶 : 만약여러분에게절승을
이야기하려거든
회교오배판자유悔敎吾輩辦
玆遊 : 우리가뉘우치고이곳에
와노닐게하시라

차권칙지일운次權B至日韻 :
권칙의일본에이른날 시운에
차함
거일고다래일망去日苦多來
日忙: 지난날괴로움많고오는
날은분망하니
소인종고족비상騷人從古足
悲傷 : 시인이야예로부터족히
감상에슬프겠지
모년빈발최오백暮年B髮催
吾白: 저무는해귀밑머리는나
의백발을재촉하거니
이역행장임피창異域行藏任
彼蒼 : 이역에서세상에처신함
은저푸른하늘에맡기려네
천도가점음점복天道可占陰
漸伏 : 하늘의도리가점거하면
음이점차엎드리니
객심잉희일초장客心仍喜日
初長: 나그네마음해가비로소
길어지는것기쁜데
회두고국미서북回頭故國迷
西北: 머리를돌려고국을보려
니서북으로아스라하구나
수기평안자수행誰寄平安字
數行: 누가평안을묻는몇자의

글줄이나보내오나

차권칙기도주양승래알관소
운次權B記島主兩僧來謁館所
韻 : 권칙이대마도주對馬島主
와두중이관소로와서배알한
것을쓴시에 차운함
횡행불필옹장모橫行不必擁
長矛: 가로질러다님에긴창을
지닐것없겠지만
장절금간복소추杖節今看服
小酋 : 절모를 짚고 이제 보니
작은추장이복종하네
임관한의방정숙臨館漢儀方
整肅 : 관소에임하니중화中華
의의절이정비돼엄숙하지만
영정만속감훤추盈庭蠻俗敢
喧B : 뜨락을채운야만의습속
은떠들고웅성여대네
상문압좌비오제桑門押坐非
吾制: 중들과친압해자리함우
리제도가아니고
구장등반시객수B醬登盤是
客羞 : 구장열매반상에오르니
이는손님대접인데
전설가왕심인령傳說假王深
引領: 전하는말에임금을대리
하는이목을 빼기다린다하니
명조청로계양후明朝淸路戒
陽侯: 내일아침에는맑게갠바
닷길에파도를경계해야겠네

또한통신사의상사上使임광
任B이 사행중 일기를 쓴 것이
‘임참판병자일본일기任參判丙
子日本日記’라는 책으로 나왔
는데 거기에 국헌공이 등장하
는 기록이세 차례 나온다. 그
세건일기를간략히소개한다.

十二月十三日癸未.
晴. 留江戶 義成來見曰 朝者
入告于大君則大君私語俺曰使
臣之言皆有理 執政中喜事之輩
雖如此 我豈動聽 愼勿爲慮云
誠爲多幸. 余等曰 禮貌重事 何
可以口舌來傳 吾自有持來儀注
此間節目與儀注有違則國書雖
不傳 禮貌不可屈 義成惟惟而
去……<中略>……余答曰其工
夫梯級 則自格物致知誠意正心
至於平天下其倫則自父子有親
至於朋友有信其制則冠婚喪祭
其文則 詩書易春秋 聖人之道
俱在方冊 歸而求之 自可得師.
道春喜曰敬聞命矣今者我欲改
官制易服色 願聞貴國制度及中
朝官制. 仍擧漢唐南北朝金元大
明官制論難蜂起專以辨博自高.
又列書我國山川風俗物産以問
縷縷不已. 又以養鷹方來問卽我
國星山李兆年所著余曰吾以子
爲異之問曾鷹與犬之問耶. 道春
謝曰生長海國不得聞君子之言
今日若披霧覩靑天 仍願聞余軒
號年歲官職登科日月居住本貫
令權B答之,
1 2월 1 3일계미. 맑음. 강호江
戶(東京)에 머무는데 의성義成
(對馬島主宗義成)이와서보고
말하기를‘아침에들어가대군
大君(일본의 사실상 지배자인
關白)께 고했더니 대군이 사사
로이 내게 말하기를, 사신使臣
(조선通信使)의말은다 이치가
있으니 집정執政하는 자들 가

운데일을 만들기 좋아하는무
리가비록 이와같더라도내가
어찌 움직여 듣겠는가. 삼가서
우려됨이없게하겠다하니 실
로다행스럽습니다’하였다. 우
리가말하기를‘예모禮貌는무
거운일인데어찌말로와서전
하여가하겠소? 우리가스스로
지니고 온 의주儀注(의례에 관
한注說書)와그 안에절목節目
이 있으니 이러한 의주와 어그
러진다면비록 국서國書를 전
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예모를
굽힐수는없소’하니예예하고
돌아갔다. 밤이깊어의성이관
백關白의처소에서와 말하기
를‘절목에서명을 전할 때 세
사신은 상당上堂에 올라 행례
하고 이어 작례酌禮(술잔을 나
누는 예)를 베푸는데 대납언大
納言 형제가 반상飯床을 마주
하므로 중당中堂에서 행합니
다’하였다. 의성이또‘절목을
강정講定할 때에 대군은, 조선

이 특별히 통신사를 보내주신
것을실로족히 상서로운일로
생각한다면서동래東萊에서온
서계書契(조선과일본 간에 왕
래하던 사신의 신임장)에는 사
신이모두직위가높고 덕망이
무겁다 하였으니예모를 불가
불 전보다 1등급 더 높여존경
하는 뜻을 보여야겠다고 하니
대취大炊는 아무말 없었으나
도춘道春은 힘써 다투기를그
치지않았습니다. 이에대군이,
전일에 가서 관제官制를 힐문
詰問한 바도이미지극히부당
하였는데 사사건건 별난 논의
를 일으켜서는반드시 일을경
색시키러 드니 어째서냐고 물
으니도춘이감히더말하지못
했습니다’하였다. 상당이라는
것은곧대군이앉아있는당을
말하는데 대납언 형제도 거기
에는오를수가없다고한다. 이
날 도춘이왔는데경사經史중
에서난해한곳 6 0여조條를적

어온 것을 끄집어내서는 자획
字劃을따져 묻는데 그 문사文
辭가 찬연하여 볼만한지라 드
디어 답해주었다. 또한 이기理
氣의선후와사단칠정四端七情
의 구분에 관하여 논하여 서너
차례 왕복하면서 분변하여쟁
론하기를그치지 않다가 말이
조금 수그러들었다. 그러더니
이퇴계李退溪와 기대승奇高峯
(기대승奇大升)의논리가다 좋
은데, 고봉의설이비교적더좋
다고하고, 또 말하기를포은圃
隱(정몽주鄭夢周)이 일찍이 사
명使命을받아 여기에 내도하
였는데 이는 이미 이학理學의
사종師宗이었거니와임금된자
가무고한한사람을죽여천하
가옳지못하다고하는바가되
었으니포은이그 바른죽음을
얻지 못한것이어째서이냐하
였는데묻는것이다이런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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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이다. 올 더위는 여느
해와 달리 더 덥고 길어 9월
인데도 여름을 방불했다. 그
래도 날이 가고 달이 바뀌니
무성하던가로의은행잎이이
울고 멀리 보이는 관악산의
짙푸름도 엷어졌는데 1 0월로
접어들면서높은자락의단풍
은 예년같이 완연하다. 농부
의 손을빌어생명의움을틔
운 오곡은 서릿발 헤치고 한
발과 폭우의 고난을 이겨 결
실의 가을을 맞이한다. TV나
신문 매체를 통해 저수지가
마르고홍수로제방이유실되
는화면을보노라면이러다가
남아나는 논밭이 있을까, 가
을걷이가 제대로 될까 하는
생각이었지만 예년같이 발표
되는통계 수치는몇 백만섬
을 능가하는 대풍이란다. 생
각해보면통일벼이후정부는
매년 남아도는 미곡 처리에
고심이다. 치솟은 영농비로
밑지고농사짓는농민의쌀값
보전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
나 FTA 눈치를 보면서 휴경
이니 직불제니 하는 등의 묘
안으로 무역마찰을 피해가는
실정이다. 가히 단군성조 이
래‘먹거리혁신을이룩했다’
고 한다면 지나치다고 못할
지경에이른것이다.  
‘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
그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’,
즉 민유방본民惟邦本 식유민
천食惟民天이라고 시경詩經
에 있다. 이의 실현이왕권의
근본이었기에 역대왕조는봄
에는 풍년을 기원하고, 여름
의 가뭄에는 비를 빌고, 가을

에는수확에감사하는제사를
천지신께드렸다. 우리민족의
시원인 고조선의 단군왕검은
인내천人乃天 홍익인간弘益
人間을국기國基로해서하늘
의 태양과 우사풍사雨師風師
의도움으로농사를지었으며
추수의 감사로 먼저 천신에
감사하는제를올리는것으로
백성을 다스렸다. 이후 고구
려는 스스로 일월지자日月之
子요하백河伯의손孫임을내
세워부여ㆍ옥저등을아우르
고‘동맹東盟’이라하여신인
공유神人共遊의 제천의식祭
天儀式을 행했고 신라에서는
‘한가위秋夕’로 육부촌六部
村이 하나로뭉쳤다. 이의 행
위 의식은 가무음주歌舞飮酒
를통한영신례迎神禮로시작
하여송신례送神禮로끝을맺
는 축제의식으로 온 누리의
군신남녀노소君臣男女老少
가 추수에 감사하며 먹고 마
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 신
을 즐겁게하는 바였다. 신라
의 전통 제천의식과 마찰을
일으켰던불교전래는법흥왕
때왕손박차돈朴次惇의하얀
피 이적異蹟이 이차돈異次惇
의순교로이름되면서불교국
가가되었지만전래의제천의
식이 불교의 한 축으로 자리
매김하여한가위는더욱융성
해졌고지금에이르고있다.
고려 말에 전래된 유교 성
리학은 위정爲政의 가장 큰
덕목으로예악禮樂을통한교
화정치를 이상으로 했다. 조
선조로넘어오면서이의실현
을 위하여 길례吉禮ㆍ가례嘉

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
흉례凶禮등다섯으로분류하
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라
는 책에그 내용을담고 있는
데 천신天神은 사祀, 지기地
祇는 제祭, 인귀人鬼는 향享,
그리고스승인사師는전奠이
라 했다. 이중에 우리가가을
에 조상의 무덤을 찾는 것이
‘향享’인데 길례吉禮이며 종
묘宗廟도이에속한다.
오례는 모두 5 6개 조목으
로 되어 있는데 사직社稷과
선농先農ㆍ선잠先蠶은 제祭,
기우祈雨는 천신에 지내므로
사祀, 공자를 모신 명륜당은
전奠으로하지만지금은모두
가 제祭라부르기도 한다. 그
런데 이 모든 행사는 노래와
춤 그리고술이 함께하며 국
가적행사의식을포함하여사
대부와일반백성의시향時享
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
종묘대제의 축문에는‘이 좋
은 날을 맞이하여’라는 뜻의
‘당자영신當玆令辰’이란 말
이있고, 또사람이죽으면초
상初喪이라하여흉례로말하
지만 해가 더함에 따라 소상
小祥ㆍ대상大祥이라 하여 상
서로울 상祥자를 쓴다. 이는
처음 죽어서 신이 안정을 찾
지못하는불안한상태이지만
햇수가더할수록안정을찾는
상서로움을 가진다는 의미로
해석하기때문이다. 
우리시조태사공의춘추향
의 입재일入齋日 전석前夕에
대당회大堂會를하는것도원
근후손이모여숭조돈종崇祖
惇宗의 정신으로 여러 일을
처리하면 조상이 기뻐한다는
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하
나 축제의 의식행사이다. 서
양에도 사람이 죽은 날을 기
려 애뉴얼Annual 애니버서리
A n n i v e r s a r y라는 기일忌日이
자 축제일로 삼고 있다. 이렇
게 제사는 동서를 아울러 축
제이다.   

享祀는축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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